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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배포일시
2021. 11. 12.(금)/ 총 3장

(※ 붙임 포함, 사진 별도)담당자 

과  장 김혜정
사무관 홍민재
(044)200-6555

법제처ᆞ한국법제연구원, 12일에 ‘2021 행정법 포럼’ 개최 

-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법제 논의해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콘래드 서울(영등포구 소재)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정법 포럼’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행정법ㆍ공법 분야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이며, 올해에는 8개의

행정법ㆍ공법 학회가 참가했다.

* 2019년에는 ‘행정법학자 대회’의 이름으로 열린 바 있음.

※ 「2021 행정법 포럼」 개요

 - (주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

 - (일시/장소) 11.12.(금) 10:00~18:00 / 콘래드 서울

 - (주최)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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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1부 세션에서는 경제ㆍ보건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회장 7명*의 학술대담이 있었고,

* 한국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

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ㆍ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장

- ‘행정법 포럼’이 행정법ㆍ공법 학계와 행정 현장을 잇는 접점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2부 세션에서는 2개 분과에서 각각 4개 주제로 포럼에 참가한 

8개 학회의 개별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 행정법(공법)의 현대화와 개혁”,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어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입법 환경과 정책

현장의 변화를 법제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의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붙임: 2021 행정법 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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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 행정법 포럼 포스터


